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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스트레스로 유발된 우울증 동물모델에서 오미자 물 추출물의 항우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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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Depression is one of the most common neuropsychiatric disorders and has been associated with the neuroen-

docrine system and alterations in behavior. Schisandra chinensis Baillon is one of major medicinal plants used as a Korea

medicine and food sources, and has been processed in the fields of various food products and medicinal herbs. The chronic

mild stress (CMS) protocol is widely used to evoke depressive-like behaviors in laboratory mice or rat. The CMS procedure

induced some behavioral changes that are compatible with the common expectations, i.e. ‘anhedonic’ behavior and can

affect corticosterone level. The present study, Schisandra chinensis extract administration by daily gavage from the 3 weeks

exhibited an antidepressant-like effect on CMS-induced depression in mice. Schisandra chinensis extract administration at

dose of 200 ㎎/㎏  significantly increased the sucrose consumption, and decreased the immobility durations in forced swim

test and tail suspension test. Furthermore the corticosterone level decreased than control group. In conclusion, Schisandra

chinensis extract showed antidepressant-like effects on sucrose preference test, forced swimming test and tail suspension test

based on CMS model.

Key Words: Antidepressant, Schisandra chinensis Baillon, Chronic Mild Stress, Forced Swimming Test, Tail Suspension Test,
Sucrose Preference Test

서 언

일반적으로 사람의 정신적 상태 또는 신체적 활동을 무기력

하게 만드는 것으로 알려진 우울증은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

들이 앓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적 질병으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 인구 중 15 ~ 25% 정도가 앓고 있는 우울

증을 현대사회에 가장 위험한 질병 중 하나로 분류하였다

(Patten, 2008; Nemeroff, 2007; Kessler et al., 2003). 우울

증 치료 및 원인 규명에 대한 관련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울증 유발의 정확한 기전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우울증 치료제들은 화학적 합성 항우울제제인 삼환

성 항우울제 (tricyclic antidepressants, TCA), 모노아민 산화

효소 억제제 (monoamine oxidase inhibitor, MAOI),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SSRI), 노르아드레날린 재흡수 억제제 (noradrenergic

reuptake inhibitor, NARI), 세로토닌-노르아드레날린 재흡수 억

제제 (serotonin and noradrenergic reuptake inhibitor, SNRIs)

등의 약물을 통한 치료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Mandrioli

et al., 2012; Nemeroff, 2007; Bouvier et al., 2003;

Anderson, 1998; Steffens et al., 1997). 하지만 이러한 화학적

합성 항우울제제들은 낮은 반응성 및 낮은 회복률을 보이며

심지어 피로, 수면 장애, 인지 장애, 성기능 장애들과 같은 부

작용도 보고되어 있다 (Kennedy, 2006; Sarko, 2000). 이러한

화학적 합성 항우울제제들의 낮은 회복률과 부작용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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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화학적 합성 약물들 보다 안전성이 입증되어진

Hypericum perforatum L. (Linde et al., 2005), Nelumbo

nucifera Gaertn (Kang et al., 2005) Ginkgo biloba L. (Kang

et al., 2005) 등과 같은 약용식물을 통한 천연물 항우울제 개발

에 많은 학문적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Schulz, 2006).

스트레스는 현대인들의 우울증 유발의 여러 원인들 중 대표

적인 원인 요소로 보고되어 있으며 (Kendler et al., 1999),

효과적인 우울증 치료 약물 개발을 위한 실험방법으로 스트레

스적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인간의 우울증과 비슷한 행

동 양상을 보이는 Chronic Mild Stress (CMS) 동물모델을

이용한 항우울제제 효능검증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CMS를

통한 우울증 유발 동물모델에서는 우울증의 가장 대표적인 증

상 중 하나인 무쾌감 (anhedonia) 반응과 같은 행동적 증상들

이 나타난다 (Willner et al., 1992). 

이 실험방법의 특징은 실험동물이 예측할 수 없는 경미한

스트레스를 반복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습관화가 나타나지 않도

록 한다는 것이며, CMS 과정이 3주 이상 지속된 실험동물의

육안적 행동양상으론 체중 감소, 자당용액에 대한 선호도 또

는 섭취량 감소가 나타난다 (Willner et al., 1987). 자당용액

의 섭취 또는 선호도가 줄어드는 것은 보상에 대한 흥미가 줄

어드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는 우울증에서 나타나는 여

러 증상 중 무쾌감증과 같이 외부적 반응에 대한 반응 감소

행동 양상으로 볼 수 있다 (Bergstrom et al., 2008; Willner,

2005; Papp et al., 1991).

오미자 (Schisandra chinensis Baillon)는 오미자과에 속하는

낙엽활엽 덩굴성 식물로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에

주로 분포한다. 오미자는 주요 약용식물로써 생약제, 음식 재

료 및 다양한 기능성 제품들에 사용된다. 전통의약 분야와 현

대의약 연구에서 오미자의 효능은 진정, 진해, 해열, 중추신경

억제, 혈압 강하 및 알콜 해독 작용 등의 약리작용 (Kim et

al., 2007) 뿐만 아니라 암세포 사멸 및 면역력 증가 (Lee et

al., 2009; Park et al., 2004), 항산화 (Chae et al., 2005),

항경련 (Baek et al., 2000), 간 보호 (Sadako et al., 1993)

등의 연구 결과들도 보고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CMS 방법을 통하여

우울증 증상을 유발시킨 동물모델에서 항경련, 중추신경 억제,

진정 및 항산화 효과가 우수한 오미자의 천연 항우울제제로써

의 효능을 검증하고자, 우울증 유발 동물 모델에서 나타나는

우울증 연관 행동의 개선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당 선호

도 (Sucrose Preference Test, SPT) 변화, 강제 수영법 (Forced

Swim Test, FST), 꼬리 매달기 (Tail Suspension Test, TST)

등의 행동 변화 및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인 corticosteron 함

량 변화를 측정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약제 및 추출물 제조

본 실험에서 사용된 오미자는 ㈜ 광명당 제약 (Ulsan,

Korea)으로부터 구입하여 진행하였으며, 표본은 한국한의학연

구원에 보관되어 있다 (표본번호: K011915). 오미자 추출물은

오미자 분말 200 g에 10배량의 3차 증류수를 가하여 2시간

동안 환류추출(100℃) 하고 전액을 여과지 (Whatman No. 2)

로 여과한 후 잔류물에 동량의 물을 첨가하여 2차 추출하였다.

1, 2차 추출액을 감압농축 (1 L Rotary Evaporator N-1001S-

W, EYELA, USA) 한 후, 동결건조 (Freeze Dryer FD5508A,

ilShinBioBase, Korea)를 통하여 오미자 물 추출물 건조분말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건조분말은 균일한 품질을 위한 균질화 작

업 후 바코드를 부착하여 냉장보관 (4℃ 이하)하여 실험에 사

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실험에 사용된 오미자 추출물은

‘Omija’란 약자로 표기하였다.

2. 실험동물

실험동물로 사용된 8주령 수컷 ICR 마우스는 ㈜ 샘타코 바

이오 코리아에서 공급 받아 사용하였다. 실험동물은 한국한의

학연구원의 specific pathogen free (SPF) 시설인 실험동물연

구센터에서 7일간 적응 시킨 후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정상군

(normal group, n = 10), 스트레스만 주는 스트레스 대조군

(control group, n = 10), 스트레스와 시판 항우울제를 투여하는

양성대조군 (positive group, n = 10), 스트레스와 오미자 물

추출물을 투여하는 실험군 (test group, n = 10) 등 총 4군으로

구분하였다. 실험방법은 한국한의학연구원 실험동물 윤리위원

회의 심의 (승인번호: 13-079)를 거쳤으며, 실험동물 사육 및

유지는 한국한의학연구원 실험동물연구센터의 동물 관리 및

사용 규정에 입각하여 온도 23 ± 2℃, 습도 50 ± 10% 내외,

12시간 명암주기로 일정하게 유지된 사육실에서 individually

ventilated cage (IVC)에 5마리씩 넣어 사육하였다.

3. 몸무게 측정 및 경구 투여 

실험동물의 몸무게는 5주간 매주 측정 하였으며, 경구 투여

에 사용한 Omija와 양성대조군인 imipramine은 생리식염수에

200㎎/㎏과 20㎎/㎏의 용량으로 녹여 매일 오전 9시에 3주

간 경구투여 하였다. 약물 투여 없이 스트레스만 주는 대조군

은 동일한 용량에 생리식염수를 경구투여 하였다. Imipramine

은 시그마 알드리치 (St. Louis, Mo, USA)의 제품을 사용하

였다. 

4. Chronic Mild Stress (CMS) 방법

Chronic mild stress 모델은 Willner (1984)에 의해 제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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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모델을 기반으로 본 실험에서는 실험방법을 일부 수정하

여 실시하였다. CMS는 총 5주 동안 진행하였으며, 정상군을

제외한 모든 실험군에 처음 2주간은 CMS만을 적용하였고, 그

후 3주간은 CMS 및 약물 투여를 병행 하였다 (Fig. 1). 실

험동물에 가해진 스트레스는 물 또는 먹이 박탈, 물 박탈 후

빈 물병 제시, 먹이 박탈 후 먹이 제한, 주간 •야간 주기의

역전, 고밀집 사육, 사육 상자 기울이기 (45°) ,  깔집 제거, 축

축한 깔집 등이 포함되어 있다 (Table 1). 실험동물은 언제 어

떤 종류의 스트레스가 제시될지 예측할 수 없었다. 정상군은

스트레스가 적용되는 집단과 접촉을 피하도록 다른 사육실에

서 사육 하였고, 자당 선호도 검사 전날 먹이, 물 박탈 이외

에는 물과 먹이를 자유롭게 공급 하였다. 

5. 자당용액 섭취 검사 (Sucrose Preference Test, SPT)

CMS를 진행 후 실험동물의 1% 자당용액 섭취량 변화를

통하여 우울증 유발 관련 행동 변화 중 자극에 대한 무쾌감

반응을 확인 지표로 결정하였다 (Luo et al., 2008; Willner

et al., 1987). 자당용액 섭취량 변화 확인 전 실험동물을 1%

자당용액에 적응시키기 위하여 검사 48시간 전 물통에 자당용

액을 넣어 섭취할 수 있게 하였다. 검사 24시간 전에는 절수,

절식을 시켰으며, 검사 당일 3시간 동안의 자당용액 섭취량 변

화를 물병 무게의 변화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측정은 스트레

스 전 (0 주)과 CMS만 적용 (2 주), CMS + 3주 약물 투여

(5 주) 등 총 3번 실시하였다. 

6. 강제수영 실험 (Forced Swimming Test, FST)

Omija의 항우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Porsolt 등 (1997)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높이 40㎝, 직경 20㎝인 수조에 온도

25 ± 1℃의 물을 물 30㎝를 채운 후 실험용 쥐를 한 마리씩

수조에 넣고 총 6분 중 최초 2분은 적응시간으로 측정하지 않

고, 마지막 4분 동안의 실험동물 부동상태 (immobility) 시간

을 측정하였다. 부동상태는 머리만을 물 위로 드러내기 위한

최소한의 움직임만 하면서 똑바로 서서 움직이지 않고 떠 있

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Fig. 1. The outline of design for chronic mild stress and behavior test.

Table 1. Chronic mild stress regime.

Day
Week

Week 1 Week 2 Week 3 Week 4 Week 5

Sunday WFD *(24hrs) WFD (24hrs) WFD (24hrs) WFD (24 hrs) WFD (24hrs)

Monday
SC (9 hrs)
OI (12 hrs)

CT (24 hrs)
RAF (3 hrs)
OI (12 hrs)

SC (24 hrs)
EWB (3hrs)
OI (12hrs)

CT (24 hrs)
RAF (3 hrs)
OI (12 hrs)

SC (24 hrs)
EWB (3 hrs)
OI (12 hrs)

Tuesday
CH (24 hrs)
CT (16 hrs)

CH (24 hrs)
CT (16 hrs)

WC (24 hrs)
FD (16 hrs)

WC (24 hrs)
WD (16 hrs)

CH (24 hrs)
CT (16 hrs)

Wednesday WC (24 hrs)
WC (24 hrs)
WD (16 hrs)

SC (24 hrs)
OI (12 hrs)
RAF (3 hrs)

CH (24 hrs)
CT (16 hrs)

WC (24 hrs)
FD (16 hrs)

Thursday
SC (24 hrs)
FST (5 min)

CH (24 hrs)
CT (9 hrs)

CH (24 hrs)
CT (9 hrs)

SC (24 hrs)
FST(5 min)

SC (24 hrs)
OI (12 hrs)
RAF (3 hrs)

Friday
CT (24 hrs)
CH (24 hrs)

SC (24 hrs)
FD (16 hrs)

CT (24 hrs)
FST (5min)

CT (24 hrs)
CH (24 hrs)

CT (24 hrs)
CH (24 hrs)

Saturday WC (9 hrs) WC (9 hrs) WC (9 hrs) WC (9 hrs) WC (9 hrs)

*WFD; water/food deprivation, WD; water deprivation, WC; wet cage, EWB; empty water bottle, FD; food deprivation, CH; crowded housing,
CT; cage tilt, SC; solid cage, RAF; restricted access to food, OI; overnight illumination, FST; forced swim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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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꼬리 매달기 (Tail Suspension Test, TST)

꼬리 매달기 실험은 Steru 등 (1985)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실험용 쥐 꼬리 끝 1㎝ 정도에 고정 장치를 장착 후 지면에

서 50㎝ 떨어진 위치에 매달고, 총 6분 동안의 측정 중 최초

2분은 적응시간으로 측정하지 않고 마지막 4분 동안의 실험동

물 상태 중 부동상태 (immobility) 시간을 측정하였으며, 매달

려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움직임 없이 완전히 멈춰 있는 상태

를 부동상태로 간주하였다. 

8. 혈액 채취 및 corticosterone의 측정

혈액 채취는 모든 실험동물을 치사 전 18시간 이상 절식

시킨 후, 심장에서 혈액을 각각 1㎖씩 채취하였으며, heparin

이 코팅되어 있는 blood collection vacutainer tube (BD, NJ,

USA)에 넣어 잘 섞어준 후 상온에서 2시간을 방치하였다. 그

후 4℃, 15,000 rpm에서 15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등액 (plasma)

을 분리, 실험 전까지 냉동보관 (−20℃) 하였다. Corticosterone

농도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EIA kit (Corticosterone EIA kit,

Oxford Biomedical Research,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9. 통계처리

결과 값의 표기는 ‘평균 ±표준편차’로 표시하였으며, 실험

군별 차이의 유의성 검증은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으며,

p < 0.05인 경우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결 과

1. 몸무게 변화

CMS 모델에서의 각 그룹별 체중 변화에 대한 효과를 확

인해 본 결과, 초기CMS에 노출되기 전 체중은 정상군

32.1 ± 0.8 g, 대조군 32.5 ± 0.7 g, Omija 투여군 31.9 ± 0.5 g,

imipramine 투여군 31.9 ± 1.0 g으로 모두 오차범위 내에서 유

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CMS 진행 2주차부터 CMS가 진행

된 실험군들의 체중은 정상군에 비해 약 3 g 이상씩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다. 2주간의 CMS에만 노출 된 실험동물에게

Omija와 imipramine를 3주간 투여하였을 때, 5주 동안 지속적

인 CMS에만 노출된 대조군의 체중은 감소한 반면에 비해

Omija와 imipramine를 투여한 군의 체중은 정상군과 비교하였

을 때 체중이 점차 회복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Omija 투여군의 체중 회복은 imipramine 투여군 보다는 낮았

다 (Table 2).

2. 자당 선호도 변화

우울증 유발 증상 중 하나인 무쾌감 반응에 대한 확인 지표

인 자당 선호도 확인은 CMS 진행 전 (0 주)에서는 각 그룹

별 자당 선호도의 변화는 크게 나타내지 않았다. 하지만 약물

투여 없이 2주간의 CMS만 진행하였을 때 정상군 (73.32%)을

제외한 CMS에 노출된 3개의 그룹 (대조군, 양성대조군,

Omija 투여군) 모두 자당 선호도가 20% 이상씩 감소하였다.

2주간의 CMS 노출 후 imipramine과 Omija를 CMS를 계속

진행하며 3주간 투여한 결과 자당 선호도는 정상군과 비교해

보았을 때 스트레만 받은 대조군은 변화가 없던 반면 Omija

투여군과 imipramine 투여군의 자당 선호율은 각각 8.87%,

18.63% 증가 하였다 (Fig. 2). 하지만 양성대조군인 imipramine

투여군 보다는 Omija 투여군의 자당선호도 회복률은 9.76% 낮

았다. 

3. 강제 수영에서의 부동상태 시간 변화

총 5주 동안 CMS 노출 후 강제 수영법을 통한 Omija의

우울행동 개선 유무를 확인해 보았다. 우울적 행동 개선 유무

의 척도인 부동상태의 시간 변화는 정상군에 비해 대조군의

부동상태 지속시간은 80초 이상 더 오래 지속되었다. 반면

Omija 투여군과 imipramine 투여군의 부동상태 시간은 정상군

에 비해 증가하였지만 스트레스만 받은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Table 2. The effect of Schisandra chinensis water extract (Omija)
on the body weight of mice.

Group
Body weight (g)

Week 0 Week 2 Week 5

Normal* 32.1 ± 0.8 33.9 ± 0.9 35.5 ± 0.9

Control 32.5 ± 0.7 29.5 ± 1.2 28.3 ± 0.7

Omija 31.9 ± 0.5 29.1 ± 0.4 32.1 ± 1.0

Imipramine 31.9 ± 1.0 30.4 ± 1.2 33.5 ±  0.8

*Normal; saline-treated without CMS, Control; saline-treated and
CMS, Omija; CMS + Schisandra chinensis water extract (200 ㎎/㎏),
Imipramine; CMS + antidepressants (20 ㎎/㎏).

Fig. 2. Effect of Schisandra chinensis water extract
(Omija) on the sucrose preference test. The
sucrose preference test was carried out before stress
(0 week), 2 weeks after only CMS (2 week) and 5
weeks after CMS + drug treatment (5 weeks). All
values given are the mean ± SD. ##

p < 0.01, as
compared with the normal group. **p < 0.01, as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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땐 각각 36초, 49초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 (p < 0.05). 하지

만 Omija 투여군의 부동상태 시간은 imipramine 투여군 보다

13초 더 길게 나타났다 (Fig. 3).

4. 꼬리 매달기에서의 부동상태 시간 변화

5주간의 CMS를 진행하는 동안 3주간 Omija를 투여한 군의

우울 행동 개선 유무를 꼬리 매달기의 부동상태 시간 변화를

통하여 확인해 본 결과 (Fig. 4), 정상군에 비해 스트레스만

받은 대조군, Omija, imipramine 투여군의 부동상태 시간은

각각 84초, 64초, 27초 이상 더 오래 지속되었다. 부동상태

시간은 정상군에 비해서는 증가하였지만, 스트레스만 받은 대

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Omija, imipramine 투여군은 20초, 57

초로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 (p < 0.05). 하지만 Omija 투여

군의 부동상태 시간은 imipramine 투여군 보다는 37초 더 길

게 나타났다.

5. Corticosterone 함량 변화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인 corticosterone의 함량 변화는 5주간

의 CMS 진행 후 실험동물의 혈장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Fig. 5). 정상군 (27.06 ng/㎖)과 비교하였을 때 CMS 진행군

들의 corticosterone 함량은 대조군 51.57 ng/㎖, Omija 투여

군 36.42 ng/㎖, imipramine 투여군 32.15 ng/㎖으로 스트레스

로 인해 증가하였다. 반면, 스트레스만 받은 대조군과 비교하

였을 땐 Omija 투여군의 corticosterone 함량은 15.15 ng/㎖

감소, imipramine 투여군은 19.42 ng/㎖ 감소하였다. Omija

투여군의 corticosterone 감소량은 imipramine 투여군 보다 변

화는 적었다. 

고 찰

본 연구는 CMS 동물모델을 통한 오미자 물 추출물의 항우

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우울증 유사 상태가 유

발된 실험동물은 체중 감소, 쾌감 상실, 부동시간 증가의 행동

적 특징이 나타나며,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유발되면 HPA

(hypothalamic-pituitary-adrenal)축의 과잉 활성으로 corticosterone

의 농도가 증가한다. HPA 축의 과잉 활성은 우울증과 연관된

생물학적 이상의 한 지표이며, 이러한 지속적인 스트레스 자극

들은 해마를 축소시키고, corticosterone 농도를 지속적으로 증

가시켜 BDNF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발현양 또

한 감소시킨다 (Tanti and Belzung, 2010; Holsboer and

Barden, 1996). 이번 행동실험 결과를 보면 5주 동안 CMS를

진행한 실험동물들은 우울증 유사 행동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MS 노출 그룹들의 자당 선호도는 정상군

Fig. 3. Effect of Schisandra chinensis water extract
(Omija) on the immobility duration of mice in the
forced swimming test. All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p < 0.05, **p < 0.01 as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Fig. 4. Effect of Schisandra chinensis water extract
(Omija) on the immobility duration of mice in the
tail suspension test. All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p < 0.05, ***p < 0.001 as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Fig. 5. Plasma corticosterone levels of stress-associated
hormone on normal and CMS groups after 5
weeks. The levels of corticosterone in plasma was
determined by 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
Data are mean ± SD. ##

p < 0.01, as compared with
the normal group. **p < 0.01, ***p < 0.001 as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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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강제 수영 및 꼬리 매달기에서의 부동

시간이 증가하였다. 즉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우울증 유발 확

률을 증가시키며, 그 확인지표로 자당 선호도 측정은 CMS를

통한 우울증 유사 모델 제작에 있어 가장 큰 확인 지표로 사

용된다. CMS 동물모델에서 자당 선호도의 감소는 우울증에서

나타나는 증상 중 쾌감에 대한 반응 상실 행동으로 볼 수 있

다 (Willner, 1997; Willner, 2005). 우울증 환자들 중 일부는

급격한 체중 감소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CMS 모델에서

도 우울증 유발시 체중 감소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여러 CMS 관련 우울증 동물 실험 결과들에서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Surget et al., 2009; Vancassel et al., 2008). 하

지만 최근 몇몇 CMS 모델 실험에서 실험동물의 체중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경향도 보였다 (Mutlu et al., 2009; Ibarguen-

Vargas et al., 2008). 즉 체중 감소만으로는 우울증에 대한 진

단을 내릴 수 없다 사료되며, 동물모델에서는 개체간의 차이

에 따라 체중 변화 차이가 있음이 사료된다. 

본 실험에서 오미자 물 추출물을 투여한 그룹의 투여 3주

후 체중 및 자당 선호도 증가, 강제 수영, 꼬리 매달기에서의

부동시간 감소는 양성대조군인 imipramine 보다는 높은 효과

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스트레스만 받은 대조군에 비해 일정

부분 증가한 것으로 보아 오미자 물 추출물은 우울행동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Imipramine보다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한약의 장점은 장기복용이 가능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부작용이 적은 한약을 이용한

신약 개발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CMS에 노출된 동물모델에서 HPA축의 과잉활동으로 인해

과발현되는 corticosterone과 사람의 cortisol은 유사하다 검증

되었으며 (Tsigos and Chrousos, 1994), 지속적인 CMS에 노

출된 대조군은 corticosterone의 농도가 다른 그룹에 비해 월등

히 높았고, 오미자 물 추출물을 투여한 그룹의 corticosterone

농도는 양성대조군인 imipramine보다는 높았지만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되는 HPA축의 과잉 활동을 저해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스트레스로 인한 뇌의 산화적 손상에 대한

보호 효과도 예측해 볼 수 있었다. 

이번 행동 실험 및 corticosterone 측정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오미자 물 추출물은 항우울 효과를 나타내며, 오미자의

주요 약리성분으로 알려진 schizandrin, schizandrol, r-

schizandrin, gomisin A-H, gomisin J, gomisin K, gomisin O,

angeonylgomisin Q, pregomisin 등의 주요 약리효과가 중추신

경 억제 및 진정, 진해, 위액 분비 억제, 스트레스 궤양 예방,

항산화, 항균, 항암작용 등의 효능이 알려져 보고된 걸 감안할

때 (Hwang et al., 2004; Panossian and Wikman, 2008),

향후 스트레스로 인한 뇌의 산화적 손상 예방 효능 및 오미자

의 항산화 효능과 연계된 항우울 효능 검증 실험 및 항우울

효능을 나타내는 물질 분리, 분석을 통한 보다 자세한 검증

작업이 수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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